
생명의     말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성경

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따

르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습니다. 하느

님과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셈입

니다.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

실하지 못했고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를 짓기 시작합

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믿는 이들이 다시 바른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끊임없이 그들과 화해하는 분입

니다. 구약성경에서 자비와 화해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타

냅니다. 창조하시고 함께 길을 걸으며 그릇된 길에서 돌아

오라는 호소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납

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

상에 오십니다. 이제 하느님은 백성의 대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칩니

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1요한 1,1 참조). 인간의 나약함 역시 

그대로 지닌 하느님은 길에서 벗어난 인간을 위해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룹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구원의 정점이자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

어” 주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합니

다(요한 14,26 참조). 성령은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지

금도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8) 

우리는 이런 하느님을 삼위일체로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표

현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업적과 역할은 다르

게 보이지만 서로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역사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 역시 한 분이신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창조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을 통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와 다양한 사건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끝

나지 않은 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

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

어졌기 때문입니다.”

독산1동성당은 2001년 10월 신설된 성당입니다. 독산1동성당 지역은 1970년대 초 한국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되면서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고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성당 위치 선정과 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후 건물을 

매입하고 2001년 10월 구로3동성당의 가산동 신자와 독산동성당의 독산1동 신자가 각각 분할되어 총 신자 2,124명으로 

독산1동성당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창고 건물에서 2층은 성당으로 1층은 로비로 사용하다가 2005년 10월 성전 증

개축 기공식을 가진 후 2006년 10월 성전 봉헌과 함께 축복식을 가졌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독산1동성당 사진
 설명
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5길 19 거여동성당          독산1동성당         문래동성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